
SBS 사측은 단협 파기 ‘몽니’ 즉각 멈추라

전국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 성명

 SBS가 사측의 몽니로 무단협 상태에 놓였다.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대형 언론
사에서 사상 초유의 무단협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우리 전국방송사노동자협의회는 
경악과 분노를 느낀다. 

 SBS는 올해 초 단체협약 개정 협상에서 SBS 사장과 SBS A&T 사장,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언론노조 
SBS 본부는 당연히 이에 반발하며 거부했고, SBS 사측은 지난 2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단협 해지를 공표했다. SBS는 사장임명동의제라는 핵심 조항을 포함하여 언론
노조 안에서도 가장 앞선 단체협약을 운용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번 SBS 사측의 
일방적 단체협약 폐기가 초래한 낙폭은 너무나 크다. 

 사측의 이런 비상식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노동조합은 세상에 없다. 이런 행태를 버
젓이 벌이고 있는 SBS 사측의 몰상식함이 놀라울 뿐이다. 사측은 자기 뜻에 맞지 않
는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권마저 한순간에 내쳤다. 노동조합을 동행을 위한 파트
너로 보지 않고 사주의 이익을 막는 걸림돌로 생각하는 천박한 인식이 가면 뒤에 있
었다. 드라마 속 악덕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갑질을 감시해야 할 언론사에
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

 최근 정형택 언론노조 SBS 본부장은 조합원 편지로 사측의 야만적인 행태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고 한다. 당장의 불편과 귀찮음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존엄
과 가치를 위한 싸움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우리 전국방송사노동자협의회 동지들은 SBS본부장과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SBS사측의 무도함 앞에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뭉칠 것이다. 우리
는 방통위, 국회, 거리, 그 어디든 승리의 그 날까지 SBS동지들과 함께할 것을 천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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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사측에 분명히 경고한다. 언론사를 운영하는 사주가 지켜야 할 공익적인 책무
를 지켜라. 그 책무의 기본이 공공성과 공정함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존중하
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SBS 사측은 이 땅의 모든 전국의 방송노동자들을 상대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싸울 준비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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